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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요   약 ●  

컴퓨터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에 뒤지는 경우도 있다. 

이와 같이 인간의 정보처리체계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. 

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시각 정보 처리의 특성에 의한 인지 정보 처리 모델링을 기반으로 학습 가능성을 보이

고  일반적인 영상 인식 모델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.

키워드: 시각피질(visual cortex), 단순세포(simple cell), 학습률(learning ra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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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Introduction

인간의 시각정보 처리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져 있으며, 그 

일차적인 정보처리는 인간의 망막에서 이루어진다. 인간의 망막은 

빛에너지를 전기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, 그 

정보를 시각경로(visual path)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[1][2]. 

본 논문에서는 시각피질의 여러 특성 중 수직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

학습데이터를 구성하고  학습율의 변화에 대하여 나타내고자 한다. 

II. Information processing of visual cortex 

시각 처리는 망막에서 시작되고  망막은 빛의 세기에 민감하고 

, 빛의 파장에 민감하다 [1]. 망막의  양극성 세포의 활동을 조절하여 

각 눈의 백만 개 이상의 신경절 세포와 연결된다. 이 과정에서 많은 

시각정보의 압축이 일어난다. 망막과 피질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외측

슬상핵(Lateral geniculate nucleus)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그 후 시각

피질로 전달된다. 시각피질은 크게 단순피질과 복합피질 그리고 끝멈

춤피질로 구성되어있다[1-3]. 

Hubel 과 Wiesel[4]은 세가지 주요 유형의 뉴런들을 확인하고 

그들이 가장 잘 반응하는 자극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. 먼저 단순세

포는 중심-주변 수용장처럼 흥분성과 억제성을 갖는 수용장을 갖고 

있지만 이들 영역들은 측면을 따라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. 이 처럼 

단순세포의 병렬구조 때문에 단순세포는 특정 방위를 지닌 막대 

자극에 최적의 반응을 보인다. 즉 막대 자극의 수용장이 긴 부분과 

방위가 일치하면 할수록 단순세포의 반응은 증가하고 그렇지 않을수록 

단순세포외 반응은 감소하게 된다[1-4]. 단순세포의 특정 방위 선호도

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. 초당 방화율에서 선분이 수직 방위로부터 

기울어지면 질수록 신경발화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. 또한 선조피

질에는 다른 방위에 최적의 반응을 보이는 세포들이 존재한다[1].

Fig. 1. An orientation tuning curve of a simple cell [1]

III. Face recognition by characteristic of visual 

cortex

시각피질의 특성에 따라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먼저 

원영상에 대한 크기를 정규화하고 특징추출 데이터를 생성한다. 본 

논문에서는 방향성에 민감한 특성을 고려하여 Kirsch operator[5]를 

적용하여 수직, 수평, 대각선, 역대각선 방향으로 각각 추출하였다. 

얼굴 영상 이미지의 크기를 64×32로 정규화 한다. 수직정보(V: 

32×32), 수평정보(H: 16×32) 그리고 대각선정보(D: 16×32)로 구성

하였으며 그림 2에 처리과정을 나타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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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2. Image recognition based on the visual cortex

IV. Conclusions

실험에 적용된 영상은 64×64 크기를 가진 얼굴 영상 400개 중에서 

280, 320, 360, 400개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였다[6]. 또한 다양한 

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개선한 

Delta-bar-delta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[8], 학습률은 0.01, 반복횟

수는 10,000회이다. 학습한 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다. 1)은  4방향 

경계선 특징추출 방법[7]이며 2)는 수직정보를 강조한 학습 결과이다. 

2)에서 360개와 400개의 영상으로 학습한 결과가 100% 인식됨을 

알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수직 정보의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.

Recognition rate by learning data(%)

Feature of 

data 

The number of data

280 320 360 400

1) 98.93 99.38 100 99.75

2) 99.38 99.38 100 100

Table 1. Recognition rate by learning dat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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